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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사용은 성행동의 가장 흔한 유형 중 하나로 한국에서도 높은 사용률이 보고되나, 그 기저

의 심리사회적 영향요인을 살펴볼 수 있는 한국어판 도구나 유관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음란물 사용동기 척도(Pornography Use Motivation Scale, PUMS; Bőthe,

Tóth-Király, Bella et al., 2021)를 한국어로 번안 및 타당화하고, 실제 음란물 사용 빈도 및 문제

적 음란물 사용과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체계적 절차에 따라 원척도를

번안하고 전문가 위원회 검토 및 수정 작업을 거쳤으며, 사전조사 결과에 기반한 추가 수정을 통

해 한국어판 척도(K-PUMS) 문항을 확정하였다. 타당화를 위한 참가자 표집과 자료수집은 온라

인상에서 익명으로 진행하였으며 성인 769명(남 384명, 여 385명, Mage=44.18, SDage=13.62)이 연

구에 참가하였다. 모든 참가자는 K-PUMS와 유관요인(음란물 사용 정도, 문제적 음란물 사용, 강

박적 성행동),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측정하는 질문지에 응답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원척도

의 8요인 구조(성적 쾌감, 성적 호기심, 환상, 지루함 회피, 성적 만족감 부족, 감정 분산/억제, 스

트레스 완화, 자기 탐색)는 한국어판에서도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다. 전체 척도 및 각 하위요인의

내적 합치도 역시 최소 .86 이상으로 우수하였으며, 검사-재검사 신뢰도(ICC)는 .65로 나타나 시

간적 안정성 역시 확보되었다. 한편, K-PUMS로 측정한 음란물 사용동기는 음란물 사용 빈도 및

문제적 음란물 사용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K-PUMS 하위요인을 나누어 구조방정식 모델

링을 실시한 결과 성적 쾌감 요인이 음란물 사용 빈도를 예측하였으나, 문제적 음란물 사용을 예

측하는 요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잠재프로파일분석 결과 참가자들은 전반적인 음란물 사용

동기 수준에 의해서만 이질적 집단으로 구분되었으며, 특정 하위요인 고저에 따른 이질성은 관찰

되지 않았다. 끝으로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을 논하고 후속연구를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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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pornography)은 나체나 성적인 행동을

묘사하는 글, 그림 또는 기타 시청각 자료로 정의

된다(Campbell & Kohut, 2017). 1990년대 이래로

급격하게 발전한 정보통신기술은 음란물 사용의

대중화를 이끌었으며(Delmonico, 1997), 현재는 대

다수의 음란물이 인터넷을 매개로 공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Camilleri, Perry, & Sammut, 2020)

성(sex)에 대한 정보나 자극을 얻는 주요한 원천

으로 활용되고 있다(Sun, Miezan, Lee, & Shim,

2015). 매체에의 높은 접근성(accessibility)이 해당

행동의 촉발 요인으로 작용함을 고려하면(박경우,

장혜인, 김경식, 조융일, 2022; Dhir, Chen, &

Nieminen, 2015; Thomas, Allen, Phillips, &

Karantzas, 2011), 정보통신기술 보급률이 OECD

최고 수준으로 개인용 컴퓨터나 스마트 기기를

통한 인터넷 접속 기반이 잘 갖추어진 한국에서

는 음란물 사용이 더욱 흔한 현상이자 중요한 사

회적 논제일 수밖에 없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20;

OECD, 2021). 2019년 초부터 방송통신위원회 결

정으로 해외 음란물 사이트의 접속이 일제히 차

단되었으나(한국행정연구원, 2019), 여전히 많은

국민이 IP 우회 등의 방법을 통한 차단 사이트 접

속, SNS나 메신저에서의 개인 간 공유 등의 방법

으로 음란물 사용을 지속 중인 것으로 보인다(김

태연, 2020). 이를 반영하듯 최근에 수행된 성인

대상 다국가 비교 연구에서 대만이나 미국, 독일

인에 비하여 한국인의 음란물 사용 빈도가 높게

나타나기도 하였다(Willis, Bridges, & Sun, 2022).

장기간 이어진 COVID-19 팬데믹은 음란물 사용

을 더욱 부추겼을 공산이 크다. 전 세계적으로 강

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시행되고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음란물 사용이 이전보다 증가

하였음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있으며(Lau et al.,

2021; Mestre-Bach, Blycker, & Potenza, 2020)

한국에서도 같은 현상이 보고되었다(중독포럼,

2020).

정신건강 분야에서 음란물은 다양한 개인적, 사

회적 문제의 소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선행연구들

에 따르면 과도한 음란물 사용은 성기능 장애나

성적 만족감 저하, 부부관계 갈등, 사회적 고립 등

여러 부정적인 결과들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Bőthe, Tóth-Király, Griffiths et al., 2021;

Butler, Pereyra, Draper, Leonhardt, & Skinner,

2018; Wéry & Billieux, 2016). 폭력적 음란물의

경우 성적 대상화를 포함한 역기능적 성 태도나

성범죄 가해와의 관련성도 제기된다(Bridges,

2019; Louis, 2017; Mikorski & Szymanski, 2017;

Willis, Bridges, & Sun, 2022). 일부 사용자는 부

정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음란물에 대한 강렬하고

반복적인 욕구를 통제하기가 어려움을 호소하는

데, 이러한 문제적 음란물 사용(problematic

pornography use)이 장기간(예, 6개월 이상) 지속

되면서 임상적 수준의 기능장해가 발생하면 강박

적 성행동 장애(Compulsive Sexual Behavior

Disorder: CSBD) 진단 또한 고려할 수 있다

(Antons & Brand, 2021). 물론, 음란물을 마냥 터

부시, 금기시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리라 여겨진다.

상기하였듯 음란물 사용은 정보통신기술이 보편

화된 현대 사회에서 일반적인 현상인데다, 대다수

사용자는 별다른 문제를 경험하지 않기 때문이다

(Cooper, Delmonico, Griffin-Shelley, & Mathy,

2004; Grubbs & Kraus, 2021). 몇몇 연구에서는

오히려 건강한 성생활과 관계 만족에 긍정적 영

향이 보고되기도 하였다(Campbell & Koh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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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Dwulit & Rzymsk, 2019). 그러나 강박적

성행동 장애를 비롯한 여러 부정적 결과와의 관

련성을 고려했을 때, 과도하고 문제적인 방식으로

음란물을 사용할 우려가 큰 위험군을 조기 선별

하여 개입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한 예방적 가치

를 지니고 있음이 자명하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

의 음란물 사용 특성을 결정짓는 요인들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동기(motivation)는 행동적 의사결정에 관여하

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과도한 음주(홍다솜, 양난

미, 2013)나 도박(Milosevic & Ledgerwood, 2010),

게임(Carlisle, Neukrug, Pribesh, & Krahwinkel,

2019) 등 여러 중독 행동의 발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마찬가지로 음란물 사용이나

그 병리화에 있어서도 동기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Grubbs, Wright, Braden, Wilt, & Kraus,

2019). 그간 음란물에 대한 주류 심리학계의 관심

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까닭에(Grubbs & Kraus,

2021) 음란물 사용동기 분류나 측정 방법에 대한

합의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나, 현재까지 발표된

연구 결과들은 음란물 사용동기가 복수의 하위

유형으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Esplin, Hatch,

Hatch, Deichman, & Braithwaite, 2021; Paul &

Shim, 2008; Reid, Li, Gilliland, Stein, & Fong,

2011), 각각의 동기가 실제 음란물 사용 빈도 및

유관 문제들과 차별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데 공

통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Baranowski, Vogl, &

Stark, 2019; Bőthe, Vaillancourt-Morel, &

Bergeron, 2021; Laier & Brand, 2017; Levin,

Lee, & Twohig, 2019; Wéry & Billieux, 2016).

음란물 사용 빈도의 경우, 다수의 연구에서 성적

쾌감 동기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Bőthe, Tóth-Király, Bella et al., 2021; Esplin

et al., 2021; Wéry & Billieux, 2016). 문제적 음란

물 사용에 대해서는 결과가 다소 혼재되어 있으

나, 음란물 사용을 통해 부정 정서를 완화하거나

성적 환상을 충족하려는 동기가 핵심적인 예측요

인으로 비교적 일관되게 제안되었다(Bőthe, Tóth-

Király, Bella et al., 2021; Laier & Brand, 2017;

Levin et al., 2019; Wéry & Billieux, 2016). 이들

동기는 역기능적 대처 전략이나 현실로부터의 도

피성을 반영하는 까닭이다(Bőthe, Tóth-Király,

Bella et al., 2021; Brand, Young, Laier, Wölfling,

& Potenza, 2016). 이상을 종합했을 때, 다양한 음

란물 사용동기에서의 개인차는 실제 사용량을 예

측하거나 역기능적 사용이 우려되는 위험군을 선

별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개

인 특성에 맞춤화된 개입 전략을 설계하는 데에

도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Blaszczynski,

2016).

신뢰롭고 타당한 평가 도구를 확보하는 일은

이러한 연구를 위한 교두보라고 할 수 있다. 오프

라인에서의 성행동 동기를 측정하는 척도들이 여

럿 개발되어 있기는 하나(Cooper, Shapiro, &

Powers, 1998; Gravel, Pelletier, & Reissing,

2016; Meston & Buss, 2007), 음란물 사용으로

대표되는 (흔히 cybersex로 지칭되는) 온라인 성

행동의 동기를 측정하는 데에는 별도의 척도가

요구된다. 성행동이 이루어지는 맥락에 따라 기저

의 심리적 기제가 상이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결과의 종류나 강도도 달라질 수 있는 까닭이다

(Antons & Brand, 2021). 예를 들어 임신이나 성

병 감염과 같은 결과는 오프라인 성행동의 동기

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온라인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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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과는 관계가 적을 것이다. 양방향 상호작용의

유무라는 큰 차이를 고려하면(Ashton, McDonald,

& Kirkman, 2019), 음란물 사용동기는 섹스팅

(sexting)이나 화상 통화를 비롯한 다른 유형의

온라인 성행동과도 구분하는 편이 바람직해 보인

다. 결과적으로 음란물 사용의 심리내적 동기는

음란물에만 초점을 두고 평가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만족하는 척도로는 Paul과 Shim(2008)의 인

터넷 음란물 사용동기 척도(Internet Pornography

Use Motivations Scale: IPUMS), Reid, Li,

Gilliland, Stein과 Fong(2011)의 음란물 소비 척도

(Pornography Consumption Inventory: PCI),

Bőthe, Tóth-Király, Bella 등(2021)이 개발한 음

란물 사용동기 척도(Pornography Use Motivation

Scale: PUMS) 등을 꼽을 수 있다. 한국어 평가

도구는 개발된 것이 없으며, 상기 척도들도 한국

어로 타당화되지 않은 실정이다.

세 척도는 모두 음란물 사용동기를 다차원

적 구성개념으로 다루지만 세부 구성에는 차

이가 있다. IPUMS와 PCI는 4요인 구조로서,

IPUMS는 관계(relationship)와 기분 관리

(mood management), 습관적 사용(habitual use),

환상(fantasy) 요인으로(Paul & Shim, 2008), PCI

는 정서적 회피(emotional avoidance), 자극 추구

(excitement seeking), 성적 쾌감(sexual pleasure),

성적 호기심(sexual curiosity) 요인으로 구분된다.

최근에 개발된 PUMS는 이보다 많은 여덟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며, 여기에는 성적 쾌감

(sexual pleasure), 성적 호기심(sexual curiosity),

환상(fantasy), 지루함 회피(boredom avoidance),

성적 만족감 부족(lack of sexual satisfaction), 감

정 분산 또는 억제(emotional distraction or

suppression), 스트레스 완화(stress reduction),

자기 탐색(self-exploration)이 포함된다(Bőthe,

Tóth-Király, Bella et al., 2021). 이 가운데 지루

함 회피와 성적 만족감 부족, 자기 탐색은 다른

척도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요인으로, "당신이 음

란물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N=976)을 연구자들이 질적 분

석하여 새롭게 도출한 것이다. PUMS는 이처럼

실증적인 요인 탐색 절차를 거침으로써 연구자의

경험과 문헌 검토만을 바탕으로 예비문항을 도출

한 IPUMS 및 PCI에 비해 실제 음란물 사용자의

다양한 동기를 보다 잘 반영하고 있을 것으로 여

겨진다.

PUMS 하위요인을 상세히 살펴보면, 성적 쾌감

은 "성적인 흥분감을 높이거나 자위행위를 시각적

으로 돕고자 하는 것"으로, 성적 호기심은 "성생

활을 개선하기 위해 성행동 관련 정보를 찾고 학

습하려는 것"으로 개념화되고 있다. 감정 분산 또

는 억제는 "부정적인 느낌이나 감정을 억누르거나

주의를 분산하려는 것"으로 설명되며, 스트레스

감소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거나 대처하려는 것",

환상은 "현실에서 벗어나 음란물 시나리오에 들어

가는 상상을 즐기려는 것"으로 설명된다. 또한, 새

롭게 확인된 세 개의 동기 중 지루함 회피는 "지

루함을 줄이거나 없애려는 것", 성적 만족감 부족

은 "성생활이 불만족스럽거나 충족되지 않는 무언

가가 있어 음란물을 사용하는 것", 자기 탐색은 "

자신의 성적 요구나 선호를 식별하고 인식하려는

것"으로 개념화된다. 각 요인은 세 개의 문항을

포함하는데, 문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일련의

통계기법이 적용되었다. 구체적으로, PUMS 개발

진은 개방형 질문 응답으로부터 요인당 네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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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진술(statement; 예비문항)을 추출한 다음,

간결성과 의미 중첩 여부, 문항-총점 상관(item–

total correlation), 첨도 및 왜도를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최종문항을 선별하고 확인적 요인분석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이하 CFA)을 수행

하였다(Bőthe, Tóth-Király, Bella et al., 2021).

이처럼 체계적인 분석 절차를 적용했다는 점 역

시 PUMS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PUMS는 다중 경로(유명 음란물 사이트 및 음란

물 주제와 무관한 Facebook 페이지)를 통해 모집

된 다양한 특성의 대규모 지역사회 표본(성인

2,646명, 여성 36.8%)을 대상으로 개발 및 타당화

되었다는 점에서, 대학생(IPUMS)이나 음란물 중

독/성욕 과다를 호소하는 성인 남성(PCI)만을 표

본으로 삼아 개발된 기존 척도들보다 높은 일반

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들은 국내 음란물 관련 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첫걸음으로써 PUMS를 한국어로

번안하고 지역사회 성인을 대상으로 타당화하고

자 한다. 번안 과정에서 정신건강 및 방법론 분야

연구자들, 전문 번역가와 협력함으로써 질적 향상

을 도모하며, 타당화 표본에도 성별과 연령대가

균등하게 포함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CFA를

통해 선행연구(Bőthe, Tóth-Király, Bella et al.,

2021)에서 제안된 요인구조가 한국어판에 동일하

게 적용될 수 있을지 알아보는 동시에, 음란물 사

용과 관계되는 다른 척도 결과들과의 공인타당도

또한 분석할 것이다. 아울러 K-PUMS 하위요인

이 음란물 사용 빈도 및 병리화 정도와 가지는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척도의 임상적 유용성도 탐

색해보고자 한다.

방 법

연구 대상 및 절차

성행동과 관련한 항목을 질문하는 까닭에 신상

이 노출될 수 있는 대면 검사로는 진솔한 응답을

얻기 어려울 수 있음을 고려하여(Alexander &

Fisher, 2003), 본 연구는 익명이 보장되는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온라인 설문조사 업체

에 등록된 만 19세 이상의 성인 패널을 대상으로

성별과 연령대를 균등하게 설정하여 800명을 모집

하였고,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일관성이 낮았던 31

명을 제외한 769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포함하

였다. 분석에 포함된 참가자 가운데 남성이 384명,

49.9%, 여성이 385명, 50.1%, 이었으며, 평균연령

은 44.18세였다, SD=13.62. 연령대는 만 19∼29세

가 149명, 19.4%(남성 76명), 30대 154명, 20.0%

(남성 77명), 40대 157명, 20.4%(남성 77명), 50대

155명, 20.2%(남성 78명), 60대 154명, 20.0%(남성

76명)으로 확인되었다. 이 외의 인구통계학적 특

성은 표 1에 정리하였다.

한편, 참여 인원 중 희망자 239명은 검사-재검

사 신뢰도 분석을 위한 추가검사 대상자로 분류

되어 2주의 간격을 두고 PUMS에 다시 한번 응

답하였다. 대상자의 성비는 남성 120명(50.2%), 여

성이 119명(49.8%)이었으며, 평균연령은 44.15세였

다, SD=13.44.

참가자들은 연구 설명문을 미리 안내받았고, 자

발적으로 동의서를 작성한 다음 설문지에 응답하

였다. 응답을 완료한 후에는 조사업체 기준에 따른

소정의 사례비가 지급되었다. 연구를 수행하기에

앞서 성균관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한국심리학회지:건강

- 768 -

Review Board) 검토 및 승인을 받았으며(승인번

호: SKKU 2021-08-020) 전체 과정에서 윤리 기준

을 엄격히 준수하였다.

항목 인원(명) 비율(%)

성별
남성 384 49.9

여성 385 50.1

연령대

만 19∼29세 149 19.4

만 30∼39세 154 20.0

만 40∼49세 157 20.4

만 50∼59세 155 20.2

만 60∼69세 154 20.0

혼인

상태

미혼-싱글 183 23.8

미혼-연애중 103 13.4

기혼 443 57.6

이혼/사별 40 5.2

성적

지향

이성애 722 93.9

동성애 12 1.6

양성애 22 2.9

무응답/기타 13 1.7

표 1.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측정 도구

한국어판 음란물 사용동기 척도(Korean

Version of the Pornography Use Motivation

Scale: K-PUMS). 음란물을 사용하는 동기에서

의 개인차를 측정하고자 Bőthe, Tóth-Király,

Bella 등(2021)이 개발한 자기보고식 평가 도구로,

다음의 여덟 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성적 쾌

감, 성적 호기심, 환상, 지루함 회피, 성적 만족감

부족, 감정 분산/억제, 스트레스 완화, 자기 탐색.

하위요인당 세 개 문항으로 총 24문항이며, 각 문

항은 1점(“없음”)부터 7점(“항상”)까지의 7점

Likert 척도로 평정된다. 높은 요인점수나 총점은

해당하는 유형의 동기나 전반적인 음란물 사용동

기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선행연구는 내적 합

치도(Cronbach’s α)를 표본 집단(음란물 사이트

표본, Facebook 표본) 및 하위요인에 따라 나누어

제시하였는데, 이는 .74∼.92의 범위로 양호한 수

준이었다(Bőthe, Tóth-Király, Bella et al., 2021).

문제적 음란물 사용 척도(Problematic

Pornography Consumption Scale: PPCS). 행

동중독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Griffith(2005)의

행동중독 6요소(현저성, 감정 변화, 내성, 금단, 갈

등, 재발) 모형을 바탕으로 문제적 음란물 사용

심각도를 평가하는 도구로서, Bőthe 등(2018)이

개발한 것을 본 연구자들이 한국어로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현저성, 기분 변화, 갈등, 내성, 재발,

금단의 여섯 개 하위요인으로 구분된다. 1점(“없

음”)부터 7점(“항상”)까지의 7점 Likert 척도로 총

18문항이며, 점수가 높을 수록 문제적 음란물 사

용이 심각하다고 해석된다. 선행연구에서 확인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3이었으며(Bőthe

et al., 2018), 본 연구에서는 .96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어판 강박적 성행동 장애 척도(Korean

Version of the Compulsive Sexual Behavior

Disorder Scale: K-CSBD-19). 참가자들의 강

박적 성행동 심각도를 측정하고자 Bőthe, Potenza

등(2020)이 개발한 강박적 성행동 장애 척도

(CSBD-19)를 박경우와 장혜인(2021)이 한국어로

번안 및 타당화한 K-CSBD-19를 사용하였다. 이

는 1점(“전혀 동의하지 않음”)에서 4점(“전적으로

동의함”)까지의 4점 Likert 척도로 총 19문항이며,

통제, 현저성, 재발, 불만족, 부정적 결과의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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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하위요인으로 구분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강박

적 성행동 위험이 크다고 해석된다. 선행연구에서

밝힌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4로 우수하

였고(박경우, 장혜인, 2021), 본 연구에서도 동일하

게 .94로 확인되었다.

성행위 경험 질문지(Sex Experience

Quesionnaire: SEQ). 성행위 경험 질문지는 성

행동의 양적인 수준을 성행동 유형별로 구분하여

측정하는 간략한 질문지로(박경우, 장혜인, 2021),

최근 6개월 사이의 음란물 사용 빈도와 일평균

사용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음란물

사용 빈도는 1점(“전혀 하지 않음”)부터 10점(“거

의 매일 함”)까지의 10점 척도상에 응답하게끔 하

였으며 일평균 사용 시간은 시간과 분 단위를 따

로 응답하면 연구자들이 합산하는 방식으로 측정

하였다.

번안 절차

원척도 연구책임자인 Dr. Beáta Bőthe의 서면

승인을 받은 후 다음의 번안 절차를 거쳐

K-PUMS를 제작하였다. 먼저, 정신건강 분야의

연구원 두 명이 한국어판 초고를 각각 제작하였

다(T1 & T2). 이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감독

하에 검토 및 종합하여 1차 번역본(T3)을 제작하

였으며, 영어와 한국어에 모두 능통한 이중언어사

용자 두 명이 영어로 역번역(back translation)하

였다(BT1 & BT2). 다음으로 본 연구의 책임자를

비롯한 전체 연구진, 자문위원들로 구성된 전문가

위원회가 작업 사항과 결과물을 일괄적으로 비교

및 검토하는 단계를 거쳤는데, 전문가위원회에는

임상심리 전공교수, 정신건강의학 전공교수, 정신

건강전문요원, 계량심리전문가 및 의학 분야 전문

번역가가 포함되었다. 원척도 연구책임자에게도

자료를 공유하여 피드백을 받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어판 PUMS 가완성본(prefinal version)을 생

성하였다. 끝으로, 편의표집한 30명의 참가자를 대

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문항의 이해도를 점

검하였으며, 연구책임자의 최종 검토 후 번안을

종결하였다.

분석방법

원척도 연구에서 질적분석 결과를 토대로 요인

을 도출하였음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확인

적 요인분석(CFA)을 바로 수행하여 기존의 8요

인 구조가 한국 성인 표본을 대상으로도 양호한

적합도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후술한 바와 같

이 지표변수 분포를 고려했을 때 정규성을 만족

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기에, Maximum

likelihood with robust standard errors(MLR) 방

법을 선택하여 강건한 표준오차를 추정하였다. 또

한, 적합도 평가에는 χ2 값과 함께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ker-Lewis

index), SRMR(standardized root mean residual),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지수를 사용하였고, 이들 지수 산

출을 위해 필요한 χ2 값은 보정계수에 의해 수정

되었다. CFI와 TLI는 .90 이상일 때 양호한 적합

도를 지녔다고 판단하였다. SRMR와 RMSEA는

.08 이하면 양호한 적합도, .05 이하면 좋은 적합

도로 판단하였으며, .1 이하일 경우 보통 수준의

적합도로 보았다(우종필, 2012; Hu & Bent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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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MacCallum, Browne, & Sugawara, 1996).

다음으로 K-PUMS 전체 문항과 하위요인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산출하여 기술통

계치와 분포의 정규성을 점검하였고, 요인부하량

과 함께 문항-총점 상관(item-total correlation),

Cronbach’s α, 요인 간 상관, 전체 문항 간 상관,

검사-재검사 점수 간 급내상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를 분석하여 문항별 변별도

와 척도의 동질성, 내적 일관성, 시간에 따른 안정

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척도의 공인타당도를 검증

하고자 문제적 음란물 사용 척도(PPCS; Bőthe et

al., 2018) 및 한국어판 강박적 성행동 장애 척도

(K-CSBD-19; 박경우, 장혜인, 2021; Bőthe,

Potenza et al., 2020)와의 상관을 분석하였고, 이

때 성행위 경험 질문지(SEQ)로 측정한 음란물 사

용 정도(빈도 및 일평균 사용 시간)와의 상관도

분석하고 이에 담긴 의미를 탐색하였다. 아울러

독립표본 t검정 및 일원분산분석을 활용하여 성별

과 연령대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유의한

점수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구조방정식 모

델링(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으로

음란물 사용 정도 및 병리화에 대한 요인별 영

향을 비교 분석하였다. SEM 적합도 평가 방식

은 CFA와 동일했으며, 분석에 앞서 정보준거

(information criterion)인 AIC(Akaike’s

information criterion) 및 BIC(Baysian

information criterion)를 비교함으로써 음란물 사

용 빈도와 시간을 함께 포함한 모형과 선행연구

(Bőthe, Tóth-Király, Bella et al., 2021)처럼 사용

빈도만을 포함한 모형 중 하나를 채택하였다.

추가로, SEM 결과 참가자들의 PUMS 하위요

인 점수 패턴을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되었기에

표준화한 요인점수를 토대로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실시하고 이질적 프로파일이 분류되는지 살펴보

았다. 프로파일 수는 다음의 준거로 결정하였다.

먼저, 분류 정확성 지수인 Entropy를 살펴보고,

.80 이상일 경우 프로파일이 잘 분류되었다고 해

석하였다. 이어서 LMR(Lo-Mendell-Rubin test),

BLRT(bootstrap likelihood ratio test)와 함께

AIC, BIC를 사용하여 모형별 적합도를 확인하였

다. LMR과 BLRT의 유의한 확률값(p-value)은 k

개 프로파일 모형이 k-1개 프로파일 모형보다 적

합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고, AIC, BIC는 수

치가 낮을수록 적합도가 높다고 해석하였다

(Lanza, Flaherty, & Collins, 2003; Tein, Coxe, &

Cham, 2013; Tofighi & Enders, 2008).

상기한 분석 가운데 CFA와 SEM, LPA는

Mplus Version 8.6으로 수행하였으며, 다른 분석

들은 IBM SPSS Version 28.0을 활용하였다.

결 과

확인적 요인분석

CFA를 통해 원척도 연구자들이 제안한 8요인

(성적 쾌감, 성적 호기심, 환상, 지루함 회피, 성적

만족감 부족, 감정 분산/억제, 스트레스 완화, 자

기 탐색) 모형이 본 연구의 한국인 참가자를 대상

으로도 양호한 수준의 적합도를 유지하는지 검증

한 후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χ2 검정은 기각되었으나, 이는 표본 수가 많을

때 정확성이 낮을 수 있다고 제안된다(우종필,

2012). 다른 적합도 지수들을 살펴보면 CFI=.940,

TLI=.926, SRMR=.050, RMSEA=.047로 확인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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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좋거나 양호한 수준이었다. 즉, CFA 결과

원척도의 요인구조를 한국어판에 그대로 적용하

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구인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K-PUMS 전체 척도 및 하위요인, 문항별 평균

과 표준편차, 왜도/첨도와 함께 요인부하량 및 문

항-총점 상관을 표 3에 정리하였다. 항목별 왜도

는 1.04∼2.52, 첨도는 0.18∼6.63 범위로 확인되었

다. 하위요인 중 감정 분산/억제와 일부 문항의

왜도가 정적으로 편포되어 정규성에서 벗어나는

양상을 보였으나, 왜도 절대값이 3, 첨도 절대값이

10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정규성을 벗어나는 정도

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고려할 수 있다(Kline,

2019). 문항별 요인부하량은 .73에서 .91 범위로

양호한 수준이었으며 문항-총점 상관 또한 .72에

서 .84 범위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K-PUMS 각

문항은 음란물 사용동기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수준의 변별도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되었

다.

신뢰도 분석 결과는 요인 간 상관분석 결과와

함께 표 4에 제시하였다. 전체 척도의 내적 합치

도(Cronbach’s α)는 .97로 우수하였고, 하위요인들

또한 성적 쾌감 .86, 성적 호기심 .90, 환상 .89, 지

루함 회피 .91, 성적 만족감 부족 .88, 감정 분산/

억제 .91, 스트레스 완화 .88, 자기 탐색 .89로 높

은 값을 보였다. 또한, 전체 하위요인은 서로 유의

한 정적 관계를 보였으며, 상관계수 범위는 .61부

터 .94까지였다. 표 5에 제시되었듯 문항 간 상관

도 모두 유의하였고 상관계수 범위는 .40에서 .85

로 나타났다. 일부 참가자를 대상으로 2주의 간격

을 두고 측정한 검사-재검사 신뢰도, ICC=.65,

p<.001, 역시 양호하였으며(Cicchetti, 1994) 이는

표 6에 따로 정리하였다.

유관 척도 및 요인들과의 상관관계 분석

K-PUMS의 공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문제

적 음란물 사용 척도(PPCS), 한국어판 강박적 성

행동 장애 척도(K-CSBD-19)와의 상관관계를 분

석하였으며, 음란물 사용의 양적 지표들(음란물

사용 빈도, 일평균 사용 시간)과 상관계수도 확인

하였다. 표 7에 제시되었듯 K-PUMS는 모든 유

관 척도 및 요인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문제적 음란물 사용

척도와의 상관계수가 .90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강

박적 성행동 장애 척도와 가지는 상관계수는 .62

로 확인되었다. 음란물 사용 빈도와는 .58, 일평균

사용 시간과는 .44의 상관계수를 보였다.

χ2 p df CFI TLI SRMR RMSEA(90% CI)

612.557 <.001 224 .940 .926 .050 .047(.045∼.050)

주. df = degrees of freedom; CFI = Comparative Fit Index; TLI = Tuker-Lewis Index; SRMR = Standardized Root

Mean Residual); RMSEA =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CI = Confidence Interval.

표 2. K-PUMS 8요인 모형에 대한 CFA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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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내용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부하량 ITC

성적 쾌감(sexual pleasure) 6.50 3.92 1.14 0.67

1 나 자신을 성적으로 흥분시키기 위해 음란물을 본다. 2.32 1.43 1.04 0.54 .87 .75

9 자위를 더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음란물을 본다. 2.33 1.66 1.10 0.18 .88 .73

17 성욕을 누그러뜨리기 위하여 음란물을 본다. 1.85 1.33 1.65 2.10 .73 .73

성적 호기심(sexual curiosity) 5.08 3.14 1.80 2.97

2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 음란물을 본다. 1.66 1.10 1.91 3.51 .86 .72

10 실제 상황에서 더 잘하기 위하여 음란물을 본다. 1.75 1.19 1.63 1.95 .86 .75

18 성행위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음란물을 본다. 1.66 1.14 1.90 3.33 .90 .76

환상(fantasy) 5.32 3.31 1.56 1.81

3
현실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가 볼 수 있기에 음란물을

본다.
1.95 1.31 1.34 0.98 .90 .82

11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경험을 제공받기 때문에 음란물을 본다. 1.85 1.31 1.57 1.69 .91 .84

19 내가 원하는 세상 속에 있는 것 같아서 음란물을 본다. 1.52 1.02 2.25 4.98 .78 .80

지루함 회피(boredom avoidance) 4.88 3.06 1.93 3.41

4 지루하기 때문에 음란물을 본다. 1.65 1.10 1.88 3.41 .87 .78

12 다른 할 일이 특별히 없기 때문에 음란물을 본다. 1.58 1.09 2.07 3.76 .87 .78

20 지겨울 때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음란물을 본다. 1.64 1.13 2.02 3.87 .90 .80

성적 만족감 부족(lack of sexual satisfaction) 5.21 3.25 1.79 3.04

5 나의 성생활이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음란물을 본다. 1.68 1.16 1.89 3.23 .88 .74

13 나의 성생활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음란물을 본다. 1.74 1.16 1.76 2.89 .87 .73

21 성행위를 하는 것이 그립기 때문에 음란물을 본다. 1.79 1.30 1.91 3.45 .80 .78

감정 분산/억제(emotional distraction or suppression) 4.61 2.97 2.22 4.81

6 나쁜 기분을 억누르기 위해 음란물을 본다. 1.52 1.06 2.44 6.25 .87 .77

14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주의를 돌리기 위해 음란물을 본다. 1.55 1.04 2.13 4.43 .89 .77

22 나의 문제들을 잊게 해주기 때문에 음란물을 본다. 1.54 1.12 2.52 6.63 .89 .81

스트레스 완화(stress reduction) 5.16 3.19 1.74 2.80

7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음란물을

본다.
1.89 1.28 1.48 1.61 .83 .82

15 나를 진정시켜 주기 때문에 음란물을 본다. 1.59 1.08 2.12 4.49 .84 .80

23 휴식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음란물을 본다. 1.69 1.18 1.99 3.79 .88 .83

자기 탐색(self-exploration) 5.26 3.23 1.58 1.95

8 무엇이 나를 흥분시키는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음란물을 본다. 1.77 1.20 1.55 1.56 .84 .82

16 나 자신의 성욕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음란물을 본다. 1.82 1.22 1.49 1.52 .87 .83

24
성행위에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좋아하지 않는지 알 수 있

기 때문에 음란물을 본다.
1.67 1.16 1.91 3.29 .84 .80

전체 척도 42.01 22.50 1.55 2.09

주. ITC=문항-총점 상관(Item-Total Correlation).

표 3. 문항별 기술통계치와 요인부하량, 문항-총점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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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 분석

성별에 따른 차이를 먼저 살펴보면, 남성,

M=51.20, SD=25.11, 참가자들은 여성, M=32.85,

SD=14.68, 참가자보다 K-PUMS 평균 점수가 유

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12.37, p<.001. 이

러한 성차는 하위요인을 구분하여 살펴보았을 때

도 마찬가지로 확인되었다. 성별에 따른 하위요인

별 점수 평균과 표준편차, t검정 분석 결과는 표

8에 제시하였다.

일원분산분석 결과, 참가자들의 K-PUMS 점수

는 연령대, F(4, 764)=8.66, p<.001, 및 혼인상태,

F(3, 765)=9.54, p<.001, 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cheffé 사후검정으로

살펴본 바 만 19∼29세, M=48.27, SD=26.06, 와

30대, M=46.92, SD=24.57, 참가자들은 50대,

M=37.61, SD=19.41, 와 60대, M=36.92, SD=19.09,

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만 19∼

29세 참가자와 30대 참가자, 50대와 60대 참가자

사이에는 유의한 점수 차이가 없었으며, 40대는,

M=40.58, SD=20.47, 어떤 연령대와도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미혼-싱글, M=48.54,

SD=24.74, 집단의 참가자들은 기혼, M=38.95,

SD=20.65, 및 이혼/사별, M=37.25, SD=19.06, 집

단 참가자들보다 유의하게 점수가 높았고, 미혼-

연애중, M=45.41, SD=24.40, 집단을 포함한 다른

하위집단 관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

았다.

이와 함께 혼인상태 하위집단 간의 평균연령이

다르게 나타나는지도 살펴보았으며, 여기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F(3, 765)=207.59,

p<.001. 미혼-연애중 집단, M=29.56, SD=6.30, 참

가자는 다른 모든 집단의 참가자보다 평균연령이

낮았고, 이 외에도 미혼-싱글, M=34.27, SD=10.85,

기혼, M=50.58, SD=10.65, 이혼/사별, M=56.23,

SD=8.81, 의 순서로 평균연령이 낮고 집단 간 차

이가 유의하였다.

K-PUMS 하위요인과 음란물 사용 정도 및 문

제적 음란물 사용의 관계 분석

구조방정식 모델링(SEM)으로 K-PUMS 하위

요인이 실제 음란물 사용 및 병리화(문제적 음란

물 사용) 수준과 가지는 관계를 분석하였다. 음란

변인 1 2 3 4 5 6 7 8

1. 성적 쾌감 -

2. 성적 호기심 .66*** .-

3. 환상 .80*** .86*** -

4. 지루함 회피 .67*** .70*** .79*** -

5. 성적 만족감 부족 .72*** .64*** .77*** .68*** -

6. 감정 분산/억제 .61*** .66*** .76*** .83*** .80*** -

7. 스트레스 완화 .79*** .72*** .83*** .91*** .79*** .94*** -

8. 자기 탐색 .84*** .87*** .90*** .79*** .78*** .78*** .88*** -

Cronbach’s α .86 .90 .89 .91 .88 .91 .88 .89

주. ***p<.001.

표 4. 요인 간 상관분석 결과 및 내적 합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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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사용동기와 문제적 음란물 사용은 잠재변인으

로, 실제 음란물 사용 지표들(음란물 사용 빈도,

일평균 사용 시간)은 측정변인으로 모형에 투입하

였으며 이변량 상관분석 결과를 참조하여 문제적

음란물 사용 및 음란물 사용 정도 간에는 공분산

을 가정하였다.

음란물 사용 빈도 및 일평균 사용 시간을 함께

투입한 모형과 사용 빈도만 투입한 모형 중 하나

PCC ICC p LLCI ULCI

.67 .65 <.001 .59 .71

주. PCC =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ICC =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표 6. 검사-재검사 신뢰도 분석 결과

변인 1 2 3 4 5

1. K-PUMS -

2. PPCS .90*** -

3. K-CSBD-19 .62*** .65*** -

4. SEQ 음란물 사용 빈도 .57*** .52*** .29*** -

5. SEQ 음란물 사용 시간(h) .44*** .46*** .29*** .58*** -

평균 42.01 29.69 27.81 3.60 0.37

표준편차 22.50 15.78 9.36 2.77 0.53

왜도 1.55 1.81 1.20 0.51 2.09

첨도 2.13 3.17 0.68 -1.17 7.19

주. ***p<.001; PPCS = 문제적 음란물 사용 척도; K-PUMS = 한국어판 음란물 사용동기 척도; K-CSBD-19 = 한국어판 강

박적 성행동 장애 척도; SEQ = 성행위 경험 질문지.

표 7. 유관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변인
남성 여성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 K-PUMS 전체 51.20 25.11 32.85 14.68 12.37***

2. 성적 쾌감 8.20 4.04 4.80 2.94 13.34***

3. 성적 호기심 5.98 3.49 4.17 2.43 8.34***

4. 환상 6.44 3.75 4.21 2.31 9.94***

5. 지루함 회피 5.98 3.60 3.77 1.83 10.71***

6. 성적 만족감 부족 6.34 3.80 4.08 2.05 10.29***

7. 감정 분산/억제 5.50 3.49 3.72 1.99 8.65***

8. 스트레스 완화 6.47 3.61 3.86 1.99 12.41***

9. 자기 탐색 6.28 3.64 4.24 2.36 9.24***

주. ***p<.001.

표 8. 성차에 대한 t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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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선택하기 위하여, 정보준거인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와 BIC(Bayes Information

Criterion)를 비교하고 표 9에 결과를 제시하였다.

다른 적합도 지수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AIC

와 BIC 모두 사용 빈도와 시간을 함께 투입했을

때보다, AIC=75192.592, BIC=75838.250, 사용 빈도

만 투입하였을 때, AIC=74329.250, BIC=74923.822,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모형 AIC BIC χ2(df) CFI TLI SRMR RMSEA(90% CI)

사용 시간 포함 75192.582 75838.250 2387.482(807) .886 .872 .054 .050(.049∼.052)

사용 시간 불포함 74329.250 74923.822 2317.658(775) .885 .873 .055 .051(.049∼.052)

주. AIC =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BIC = Bayes Information Criterion; df = degrees of freedom; CFI = Comparative

Fit Index; TLI = Tuker-Lewis Index; SRMR = Standardized Root Mean Residual); RMSEA =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CI = Confidence Interval.

표 9. 모형별 적합도 지수

그림 1. K-PUMS 하위요인과 음란물 사용 빈도 및 문제적 음란물 사용의 관계

주. 괄호 안에 표준화 계수(standardized coefficients)를 제시함.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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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자의 모형을 더 적합한 것으로 보고 채택하였

으며(Kline, 2019), 이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채택된 모형에서 CFI와 TLI는 각각 .885, .873

으로 보편적인 허용 기준에 다소 미달하였으나,

RMSEA와 SRMR은 양호한 수준의 적합도를 가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 간 관계를 살펴보면,

음란물 사용동기 하위요인 중 성적 쾌감만이 음

란물 사용 빈도를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β=2.43,

p<.001. 반면, 문제적 음란물 사용은 PUMS의 모

든 하위요인과 유의한 경로를 가지지 않았다. 이

는 PUMS 요인별 점수 패턴에서의 참가자 간 이

질성이 뚜렷하지 않음으로 인한 결과일 여지가

있으며, 이러한 가능성을 확인해보고자 본 연구에

서는 하위요인 점수를 바탕으로 한 LPA를 추가

로 수행하였다.

K-PUMS 하위요인 점수에 바탕한 잠재프로파

일 분석

2∼6개 범위에서 적절한 잠재 프로파일 수를

프로파일 수 AIC BIC entropy LMR BLRT
프로파일별 비율 (%)

1 2 3 4 5 6

2 13331.515 13447.837 .980 p=.009 p<.001 19.5 80.5

3 12051.151 12209.348 .948 p=.012 p<.001 13.4 23.7 62.9

4 11398.178 11598.251 .957 p=.029 p<.001 4.5 11.6 23.2 60.7

5 11005.518 11247.467 .962 p=.314 p<.001 3.6 4.6 10.5 22.0 59.4

6 10807.336 11091.161 .965 p=.694 p<.001 2.1 3.7 4.7 10.1 20.5 58.9

주.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LMR=Lo-Mendell-Rubin Adjusted Likelihood

Ratio Test; BLRT=Bootstrapped Log-likelihood Ratio Test.

표 10. K-PUMS 하위요인 점수에 대한 잠재프로파일분석 결과

그림 2. K-PUMS 하위요인 점수에 대한 잠재프로파일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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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하고 표 10에 결과를 정리하였다. entropy는

모두 .90 이상이었으며 BLRT는 모든 모형에서

유의하였다. AIC와 BIC는 프로파일 수가 늘수록

감소하였고, LMR 지수는 2, 3, 4개 프로파일 모형

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4개 프로파일 모형을 채택하고 이를 해석하였다.

그림 2에 제시되었듯, 채택된 모형에서의

PUMS 프로파일은 전반적 동기 수준에 의해서만

구분되었다. 구체적으로, PUMS 프로파일은 낮은

동기 수준(60.7%), 약한 동기 수준(23.2%), 중간

동기 수준(11.6%) 및 높은 동기 수준(4.5%)으로

사분화되었으며, 점수대가 비슷하면서 특정 요인

의 차이가 두드러지는 프로파일들은 확인되지 않

았다.

논 의

본 연구의 목표는 문제적 음란물 사용을 비롯

한 병적 성행동 분야 국내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음란물 사용 기저의 심리적 특성을 이

해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

해 음란물 사용동기를 평가하는 최신 도구인

PUMS를 한국어로 번안한 다음 온라인으로 표집

한 성인 769명을 대상으로 타당화하였으며, 이후

한국어판 PUMS, 즉 K-PUMS 하위요인이 실제

음란물 사용 지표(음란물 사용 빈도, 일평균 사용

시간) 및 문제적 음란물 사용과 가지는 관계를 검

증하였다.

PUMS 원척도 연구에서는 기존 문헌들의 개관

과 더불어 자체 제작한 개방형 질문지 응답 자료

를 참조하여 여덟 유형의 음란물 사용동기를 분

류하였고(Bőthe, Tóth-Király, Bella et al., 2021),

CFA 결과 이러한 8요인구조는 한국인 표본을 대

상으로도 양호한 적합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구체적으로, K-PUMS 하위요인은 성적

쾌감, 성적 호기심, 환상, 지루함 회피, 성적 만족

감 부족, 감정 분산/억제, 스트레스 완화, 자기 탐

색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요인에 3개의 문항이 배

정되었다. 총 28개 문항의 문항-총점 상관계수는

.72에서 .84 범위였으며 요인부햐랑 또한 .73 이상

으로 나타났다. 전체 척도 및 하위요인들의 내적

합치도도 .86 이상으로 높았고 문항 간 상관, 요인

간 상관 역시 각각 .40, .61 이상으로 유의하였던

바, K-PUMS는 양호한 변별도와 동질성을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 2주의 간격을 두고 측정한 검사

-재검사 신뢰도(ICC)가 .65로 시간에 따른 안정성

도 높은 수준이었으며, 문제적 음란물 사용이나

강박적 성행동, 양적 음란물 사용을 측정하는 다

른 척도(박경우, 장혜인, 2021; Bőthe et al., 2018;

Bőthe, Potenza et al., 2020)와 비교한 공인타당도

역시 양호하였다.

한편, 참가자들의 음란물 사용동기 수준에는 인

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였다. 먼저,

여성보다 남성의 K-PUMS 평균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확인되었던 것과 일치

하지만(Bőthe, Tóth-Király, Bella et al., 2021),

하위요인별 성차에 있어서는 일부분 차이가 확인

되었다. 선행연구의 경우, 성적 쾌감과 환상, 지루

함 회피, 성적 만족감 부족, 감정 분산/억제, 스트

레스 완화의 여섯 개 하위요인에서 여성의 동기

수준이 남성보다 낮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성적

호기심과 자기 탐색을 포함한 모든 요인에서 유

의한 성차가 관찰된 것이다. 연구 간에 설계 및

분석 방법의 차이가 있었던 만큼 직접적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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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어렵겠으나, 이러한 결과는 음란물 사용동기의

성차가 한국 사회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날 가능

성을 시사한다.

여성의 음란물 사용동기가 남성보다 낮은 까닭

으로는 여러 가지가 고려된다. 먼저, 시중에 유통

되는 음란물 상당수가 남성의 기호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Gorman, Monk-Turner, & Fish, 2010; Louis,

2017). 접근 가능한 음란물 자체에 성적인 편향이

있다 보니 동일한 요구(예, 성적 쾌감)를 충족하

기 위한 여러 대안 중에서 음란물이 가지는 유인

가 역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일 수 있는 것이

다. 한편으로는 남성이 음란물을 많이 사용하는

사회적 풍조 자체가(Bőthe, Tóth-Király, Potenza,

Orosz, & Demetrovics, 2020; Paul & Shim,

2008) 빈번한 노출에 따른 조건화 과정을 거쳐 높

은 수준의 동기 형성으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존

재한다. 여기에 더하여 여성의 자유로운 성적 표

현을 제약하는 사회적 고정관념이 응답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Alexander &

Fisher, 2003). 한국은 전통적 성역할 규범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은데다(조유선, 문아람, 송아

영, 2020) 성적 불평등 수준도 서구권에 비해 높

다고 평가되는 만큼(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2022) 여성들이 개인적 요구를 충족

하는 수단으로 음란물을 활용하거나 그와 관련한

동기를 보고하는 데 더욱 큰 압력을 경험할 공산

이 크다. 선행연구(Bőthe, Tóth-Király, Bella et

al., 2021)에서는 성차가 뚜렷하지 않았던 하위요

인에서도 남성 참가자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던

것 역시 같은 관점에서 설명될 여지가 있다. 다만,

모든 하위요인에서 성차가 나타난 것은 한국인의

음란물 사용동기가 특정한 목적에 편향되지 않고

함께 발달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일 수도 있는

데, LPA 결과는 그러한 가능성을 지지한다. 이에

관한 내용은 뒤에서 더 상세히 논의할 것이다.

성별 외에 연령대 및 혼인상태에 따른 차이도

관찰되었는데, 만 19∼29세와 30대의 비교적 젊은

참가자들이 타 연령대 참가자들에 비해 높은 수

준의 음란물 사용동기를 보고하였으며, 미혼-싱글

집단 참가자들은 기혼 상태에 있거나 이혼/사별한

참가자들보다 높은 수준의 동기를 보였다. 선행연

구들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음란물 사용에 대

한 인지적 동기와 실제 사용 빈도가 감소할 수

있고(Ballester-Arnal, Castro-Calvo, García-

Barba, Ruiz-Palomino, & Gil-Llario, 2021; Miller,

Raggatt, & McBain, 2020), 고정된 파트너가 없는

개인들이 음란물을 더욱 빈번하게 사용하는 경향

이 있음을 제안한 바 있다(Buzzell, 2005). 본 연구

결과는 이것이 한국 사회에도 적용되는 현상임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차이가 나타나는 까닭으로는

인터넷에 대한 젊은 연령층의 상대적으로 높은

접근성과 친숙성(한국정보화진흥원, 2020), 연인이

나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성 관련 요구를 충족

하기 위한 대안으로써의 음란물 사용(Malcolm &

Naufal, 2016)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다만 기혼

또는 이혼/사별 집단에 속한 참가자의 평균연령이

미혼 참가자들보다 유의하게 높았던 바, 연령과

혼인상태가 음란물 사용동기에 미치는 영향이 일

정 부분 중첩되어 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는

후속연구에서 면밀히 검증해보아야 할 주제로 사

료된다.

이에 더하여 연구자들은 K-PUMS 하위요인이

음란물 사용 정도 및 병리화(문제적 음란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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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도와 가지는 개별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먼저

음란물 사용 정도의 지표로 선행연구와 마찬가지

로 사용 빈도만을 볼지(Bőthe, Tóth-Király et al.,

2020; 2021) 일평균 사용 시간을 함께 평가할지

여부를 검토하였는데, 두 모형을 비교한 결과 전

자가 조금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채택하

였다. Chen 등(2022)은 메타분석 결과를 근거로

음란물 사용 빈도가 사용 시간에 비해 문제적 음

란물 사용 등과 관계되는 양적 측면을 잘 반영하

는 지표임을 주장한 바 있으며, 본 연구의 상관분

석 결과에서도 사용 시간보다 빈도가 전반적인

음란물 사용동기 및 문제적 음란물 사용과 높은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사용시간을 함

께 포함하는 것이 모형 적합도 향상에 도움이 되

지 않는다는 사실은, 동기의 개인차가 음란물을

쓰고자 마음을 먹는 데에는(즉, 사용 횟수가 증가

하는 데에는)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렇

게 시작된 음란물 사용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

가 하는 문제와는 뚜렷한 관계가 없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채택된 모형을 통해 K-PUMS 하위요인

들의 영향을 비교한 결과, 다른 요인의 영향을 통

제한 상태에서 성적 쾌감만이 음란물 사용 빈도

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척도

연구에서도 성적 쾌감 동기가 음란물 사용 빈도

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됨을 확인하였으며(Bőthe,

Tóth- Király, Bella et al., 2021), 동기와 음란물

사용의 관계를 살펴본 다른 여러 연구에서도 성

적 쾌감 획득을 핵심적인 동기로서 강조하였다

(Grubbs et al., 2019). 이번에 얻은 결과는 한국인

의 음란물 사용에도 마찬가지로 쾌락 중심적 동

기가 강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만

원척도 연구에서 약하게나마 사용 빈도에 영향을

미친 지루함 회피와 스트레스 완화 동기가 본 연

구에서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은 까닭에 대해

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전술하였듯 연구 설

계 및 분석 방법에서의 차이로 인한 결과일 수도

있겠으나, 문화적/상황적 요인의 영향을 반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원척도 연구와의 차이는 문제적 음란물 사용과

의 관계에서도 확인되었다. 원척도는 성적 쾌감과

환상, 지루함 회피, 감정 분산/억제, 스트레스 완

화의 5개 하위요인이 문제적 음란물 사용을 예측

했으나, K-PUMS는 모든 하위요인이 문제적 음

란물 사용과 유의한 경로를 나타내지 않은 것이

다. 부정적 정서에서 벗어나거나 성적 환상에 빠

져들 목적으로 음란물을 사용하는 것은 병리화의

위험요인으로 비교적 일관되게 제안되어 왔으며

(Laier & Brand, 2017; Levin et al., 2019; Wéry

& Billieux, 2016), 원척도 연구 결과는 이를 부분

적으로 지지한다. 본 연구에서 결과가 다르게 나

타난 까닭으로는 우선 한국인의 문제적 음란물

사용에 사용동기의 전반적 수준만이 중요한 역할

을 하고 하위 유형에 따른 차별적 영향은 크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후속연구에서 면밀히 검증해보아야 할 것으로 여

겨진다.

또 다른 이유로는 한국인의 음란물 사용동기

하위요인이 독립적으로 발달하지 않고 개인 내에

서 함께 변화하는 경향을 보이며, 그 결과 음란물

사용 빈도나 문제적 사용에 있어서 특정 하위요

인의 영향이 두드러지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 사회는 인터넷 접근성이

매우 높은 까닭에(OECD, 2021), 특정한 동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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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음란물에 익숙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

른 요구를 충족하는 도구로도 (손쉽게 접근 가능

한) 음란물을 먼저 떠올리기 쉬울 것이다. 게다가

이번 연구는 2021년 9월에 자료를 수집하였던 바,

COVID-19라는 특수한 상황 요인에 의해 이러한

양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을 여지가 있다. 사

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사적 교류의 제약과 전염

공포는 대면 성관계의 감소를 유발하였고, 특히

부정적 결과를 경험할 우려가 비교적 높다고 알

려진 성행동 유형(예, 캐주얼 섹스)에서 감소폭이

크게 관찰되었다(Eleuteri & Terzitta, 2021;

Gleason, Banik, Braverman, & Coleman, 2021).

이전부터 성에 의존적인 경향을 보이던 이들이

팬데믹 기간에 전과 같은 선택지를 누리지 못하

고, 일상의 여러 요구를 충족할 가용한 대안으로

써 음란물에 몰두하게 되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가능성을 조금 더 탐색해보고자 본 연구

에서는 음란물 사용동기 하위요인 점수를 토대로

LPA를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참가자들은 전반적

인 음란물 사용동기 수준에 의해서만 이질적인

집단들로 구분되었고, 개별 요인의 고저에 따른

이질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즉, 한국인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음란물을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일종의 '만능 도구'처럼 받아들이는 경향

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종합하면, 후속연구에서 K-PUMS를 사용하여

문제적 음란물 사용을 예측하고자 할 경우 하위

요인을 나누기보다는 단일요인으로 분석하는 편

이 더 유용할 수도 있으리라 여겨진다. 다만, 1)

PUMS 요인구조가 질적연구를 통해 이론적으로

개발되었다는 점, 2) 음란물 사용 빈도를 예측함

에 있어서는 요인 간 차이가 나타났다는 점, 3)

인구집단에 따라 문제적 음란물 사용에 특히 중

요한 영향을 미치는 하위요인이 구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자들은

한국어판에도 8요인 구조를 그대로 채택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에 자료가 더 축적되면 다시

한번 검증해보고자 한다.

추가로,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못했으나 음란물

사용동기에서의 개인차가 성적 대상화/성평등 인

식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도 임상적 함

의가 높은 연구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빈번한

음란물 사용은 성적 대상화와 성 차별적 태도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Louis, 2017;

Mikorski & Szymanski, 2017). 그러나 다국가 표

본을 대상으로 한 Willis 등(2022)의 최신 연구에

서 한국인은 대만, 미국, 독일인과 달리 성적 대상

화에 대한 음란물 사용 빈도의 영향에 성차가 있

음이(남성의 대상화 행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고 Kohut, Baer와 Watts(2016)는

음란물 사용자들이 비사용자보다 오히려 성평등

적인 태도를 나타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여,

변인 간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제3의 요인을 탐

색할 필요성이 시사되고 있다. K-PUMS 점수의

성차와 잠재적인 문화 차이를 고려했을 때 음란

물 사용동기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고려되며, 이번에 척도가 타당화된 만큼 후속 연

구를 통해 이를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참가자

를 단일 경로(온라인 설문조사 업체 등록 패널)로

만 모집하여 표본 편향이 있을 가능성이 고려된

다. 이는 음란물 관련 주제라는 연구 특성상 익명

이 보장되는 온라인 조사 방식이 불가피하였기

때문이다. 모집 과정에서 성별과 연령대를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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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하게 하여 편향의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노력

하였으나, 익명성을 유지하며 참가자를 모집할 수

있는 다른 경로들을 모색하고 K-PUMS 요인구조

를 교차 타당화하면 임상적 유용성을 더욱 높일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둘째, 본 연구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

로 K-PUMS를 타당화하였기에 이를 청소년에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타당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청소년 인터넷 이용률은 99.9%에 육박하

여 음란물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 2020). 여성가족부(2020)가 조

사한 청소년 음란물 사용률 또한 2020년 기준

37.4%에 이르며, 특히 초등학생 사이에서의 음란

물 사용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어린 시

절의 음란물 접촉이 이후 시기의 빈번한 음란물

사용으로 연결되며 역기능적인 성 태도(예, 공격

적 성행동에 대한 관심)를 형성할 위험도 증가시

킨다는 연구 결과들은(심재웅, 2010; Ybarra,

Mitchell, Hamburger, Diener-West, & Leaf,

2011), 청소년을 대상으로도 타당화 연구를 조속

히 수행하여 연구 및 임상 장면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추가로, 구인타당도와 공인타당도 외에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살펴보지 못한 점도 한계로 고려

된다. 이는 음란물 사용과 관계되는 인지 요인을

측정하는 다른 한국어 척도가 부재하였기 때문으

로, 척도가 추가로 확보된 뒤 후속연구를 수행하

여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문제적 음란물 사

용을 측정하는 데 사용된 척도(PPCS)가 타당화되

지 않았다는 점 또한 한계이다. 성인의 문제적 음

란물 사용을 측정하는 다른 가용한 척도가 없는

까닭에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나, 마찬가지로 향후

타당화 작업을 마친 척도가 확보된다면 이를 활

용하여 재검증할 필요성이 시사된다. 아울러

SEM 결과에서 TLI와 CFI가 기준선에 다소 미달

했던 점도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이들은 증분적

합지수로, 모형 크기에 민감하여 투입되는 변수가

많을수록 값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Shi, Lee,

& Maydeu-Olivares, 2019). 본 연구에서 SEM을

실시한 목적은 K-PUMS 전체 하위요인을 동시

투입하여 각각의 영향력을 비교해보고자 한 것이

기에 이러한 측면에서 적합도가 낮아졌을 여지가

있다. 이번에 얻어진 변인 간 관계를 참조하여 향

후에는 주요 변인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 모형을

다시 검증해보아야 할 것이다.

상기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음란물

사용의 인지적 동기를 측정할 수 있는 한국어 평

가 도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누적된 연구 성과와

엄격한 통계적 절차에 따라 개발된 최신 척도를

국내에 도입하였다는 데 중요한 함의가 있다. 서

론에 언급하였듯 PUMS는 개발 과정에서 개방형

질문에 대한 질적 분석을 포함함으로써 실제 음

란물 사용자들의 다양한 동기를 잘 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정 성별이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개발된 기존의 음란물 사용동기 척도들보다 일반

화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도 우수성을 지닌다

(Bőthe, Tóth-Király, Bella et al., 2021).

K-PUMS 역시 정신건강 및 계량심리 분야 전문

가, 번역가를 포함한 위원회 검토를 거치는 등 엄

중한 절차를 통해 번안되었으며, 체계적인 타당화

작업을 수행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신뢰롭고 유

용한 평가 도구가 되리라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는 척도를 타당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총점 및 하위요인 점수가 음란물 사용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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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병리화 지표와 가지는 관계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중독성 행동에 대한 개입

에 있어서 동기는 인지적 재구성(cognitive

restructuring) 작업을 통하여 변화시킬 수 있는

표적으로 여겨져 온 까닭이다(Scott-Sheldon,

Terry, Carey, Garey, & Carey, 2012). COVID-19

팬데믹의 장기화로 음란물 사용과 함께 문제적

음란물 사용 위험도 증가하였을 가능성이 우려되

는 현 상황에서(박경우, 장혜인, 2022; 중독포럼,

2020), 음란물 사용동기가 과도한 사용 및 병리화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는 효과적인 예방 및

개입 방안을 탐색하기 위한 참조자료가 될 것으

로 보인다. 이번에 얻어진 결과가 음란물 사용으

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개인적, 사회적 문

제를 예방하고 건강한 사용 습관을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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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nography use is one of the most common types of sexual behavior. In Korea, wher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has become common, a particularly high rate of

pornography use has been reported. However, there is a general lack of research on this topic,

anda Korean measure to assess underlying psychosocial factors of pornography use has not

been developed. Thus, we translated and validated the Pornography Use Motivation Scale

(PUMS; Bőthe, Tóth-Király, Bella et al., 2021), into Korean, and examined how the pornography

use motivation relates to the frequency of pornography use and the problematic pornography

use. Recruitment and data collection were conducted anonymously online. Participants consisted

of 769 adults (384 men and 385 women), and the average age was 44.18 (SD=13.62). A series of
procedures were implemented including a review of the translated scale by an expert committee

as well as a pretest of the translated scale to obtain respondents’ feedback. Results of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indicated that an 8-factor (sexual pleasure, sexual curiosity, fantasy,

boredom avoidance, lack of sexual satisfaction, emotional distraction/suppression, stress

reduction, and self-exploration) model demonstrated adequate fit to the current data. The

internal consistency coefficient of total scale and subscales were good (≥.86), and test-retest

reliability (ICC) was .65 supporting temporal stability. Pornography use motivation measured by

K-PUMS showed a significant and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frequency of pornography use

and the problematic pornography use. Result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howed that only

the sub-factor of sexual pleasure predicts the frequency of pornography use, and none of the

sub-factors predicts the problematic pornography use. Furthermore, results of the latent profile

analysis indicated that participants were classified into heterogeneous groups only by the overall

level of pornography use motivation, and heterogeneity according to differences between high

and low levels of sub-factors was not observed. Lastly,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as

well as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words: pornography, pornography use motivation, problematic pornography use,
compulsive sexual behavior disorder, sex ad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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